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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후기 

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청년들의 실

업 문제는 한 계층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, 정치

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다. 행정부, 

국회 할 것 없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연

일 온갖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, 쉽사리 해결될 

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. 

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고, 공인외국어 성

적, 각종 자격증 등 취업을 위해 각종 스펙을 

갖춰도 취업의 문은 좁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

실이다. 이처럼 청년들의 취업이 힘들어지자 

이를 악용하여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일을 시

키거나 아예 무급으로 일을 시키는 고용주들

도 생겨났다. 양질의 ‘좋은 일자리’는 고사하

고 일할 기회만이라도 필요했던 청년들은 부

당함을 알면서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‘열정

페이’를 받으며 일하기도 한다. 이처럼 ‘열정페

이’로 고통 받는 청년들이 많아지자 언론도 연

일 이와 관련된 보도를 쏟아냈다. 조정대상보

도도 이와 관련된 보도였다. 한 비영리 연구기

관이 무급 인턴사원을 뽑아 정규직과 유사한 

상시적 업무를 시키고 있다는 기사였다. 이 같

은 보도에 대해 해당 연구기관은 사실이 아

닌 기사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

청구했다.

신청인인 연구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이 근로

채용의 형태인 ‘인턴사원’제도가 아닌 고등학

생과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‘인턴교육프로

그램’으로 10년째 이어져오고 있어 최근 이슈

가 된 ‘열정페이’와는 관계가 없으며, 모집공고 

상에 게재된 업무내용은 해당 인턴의 업무내

용이 아닌 부서의 업무내용이라는 것이었다.

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언론사는 즉각 반박

에 나섰다. 모집공고상에 분명 ‘업무’, ‘근무’ 등

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. 중재부는 양

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당 인턴 모집공고를 

면밀히 살폈고, 기존에 실시됐던 인턴 프로그

램의 커리큘럼 및 상시근로여부에 대해서도 자

료를 찾아 검토하였다. 중재부는 심리에 참석

한 양당사자들을 상대로 그때까지 검토한 결

과를 바탕으로 조정에 임했다. 신청인에게는 

모집공고상 언론사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문

구가 있었음을 주지시키고, 언론사에게는 해

당 업무가 실질적으로 인턴이 수행하는 업무

인지를 자세히 취재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

을 전달했다. 

중재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한 발씩 

양보하여 신청인 인턴십 프로그램이 교육프로

그램이며, 보도에 언급된 업무는 인턴의 업무

가 아닌 부서의 업무라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

피신청인이 게재하는 조정안을 내놓았고 양당

사자 모두 이에 동의하여 원만하게 조정이 성

립되었다.

조정이 시작되기 전, 잘못된 보도이기에 꼭 

바로잡아야 한다는 신청인측과 신청인이 게

재한 모집공고문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이기

에 문제가 없다는 피신청인측이 팽팽하게 맞

서 쉽지 않은 조정이 될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

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중재부의 합리적인 조정

안에 양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. 

조정은 양당사자간의 양보를 전제로 한다. 

하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일방적인 양

보를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사람은 없다. 사

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양당사자에게 합리적

인 근거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제시하고 합의

점을 찾아가는 것. 그것이 우리 중재부가 추

구하는 ‘조정’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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